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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섬주섬 음악회...한여름 별빛 가득한 밤바다의 낭만을 품다
- 8월 1일부터 3일까지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 등에서 특별한 경험 선사 -

- 섬 음악회, 버스킹 공연, 친환경 체험, 불꽃 퍼포먼스 등 풍성한 프로그램 마련 -

특별한 여름을 보내고 싶다면, 음악이 흐르는 섬, 덕적도로 떠나보자.

‘제8회 주섬주섬 음악회’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 등에서 관객들을 맞는다.

2016년 첫 시작으로 올해 8회째 이어오는 ‘주섬주섬 음악회’는 인천 대

표 여름 해수욕장 음악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름다운 해안가에서 휴

양하며 신나는 음악 공연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은 매년 수백 명의 관광

객이 덕적도를 방문하게 한다.

덕적도는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또는 대부도 방어머리 선착장을 통해 도착

할 수 있는 섬이다. 배를 타고 덕적도항에 도착하면, 음악회가 열리는 서

포리 해수욕장까지 서포리행 공영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큰 물섬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섬, 덕적도 서포리의 해송숲을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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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2일까지 주섬주섬 버스킹 등이 펼쳐지고 8월 3일에는 경인방송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에게 풍성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전년도 

하루만 개최했던 행사를 3일로 확대했다. 친환경 체험으로 씨글래스(sea 

glass)＊ 목걸이, 종이꽃 만들기, 천연연사 인형 만들기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가 파도에 의해 마모되어 조약돌처럼 둥글게 변한 유리돌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섬과 음악을 접목한 행사

를 통해 인천만의 특색있는 아름다운 섬 여행 확산을 위해 더 다양한 콘

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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